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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출근했습니다. 아침부터 응급실에 복막염 환자가 있어서 어제 당직을 했던 선생님이 아직도 퇴근을 못하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어제 당직이던 선생님을 퇴근하시라고 말씀 드리려고 했더니, 응급실에 있는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가 영 심상치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해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응급실에서 먼저 복막염을 확인하고 그 선생님에게 연락을 했나 봅니다. 확인해보니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한 수술이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환자를 보러 나오질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응급실에 가서 환자의 보호자에게 동의서도 받고 설명도 하고 수술준비를 했습니다. 

그나저나 분위기를 봤을때는 10시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전에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리고 설사를 하고 어지러워서 방금까지 1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잘습니다. 느낌상 살짝 채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나은 것인지... 

아무튼 오늘은 몸이 영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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